
■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연속토론회 3차 예고보도(2019.4.16.)

4/18(목), ‘IB’ 도입추진현황및과제를

점검하는 2회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4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

서 근본적인 미래형 대입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7차 연속토론회 중 세 번째로 ‘IB’ 도입 과정에

서의 문제점 및 안착 가능성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형 새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토론회의 주제 중 하나인 ‘IB’ 도입에 대해 논

의하는 두 번째 토론회입니다. 사교육걱정이 미래형 새 대입제도를 모색함에 있어서 ‘IB’ 도입

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IB’가 평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시 위주의 지식암기 교육, 5지선다형 문제풀이 중심 평가로

는 창의적 사고증진이나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에 뜻있는 이들마

다 유럽과 같이 학교와 국가시험을 논술형으로 바꾸자고 제언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

과 같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평가의 주체인 교사에 대한 불신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국

가에서 논술형 평가는 공허하고 이상주의적 주장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IB는

논술형 평가를 도입해 평가 혁신을 이루면서도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소

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청 차원으로 확대되어 일부 교육청이 추진 절차를 밟

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11일 IB 도입을 주제로 삼은 첫 번째 토론회를 ‘IB는

한국의 낡은 평가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교육과

혁신연구소 이혜정 소장은 수능으로 대표되는 객관식 중심의 시험 체계가 전세계적으로 일본

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을 집어

넣는 교육’에서 논서술형 중심의 ‘꺼내는 교육’과 평가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단지



평가 형식만을 바꾸는 것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IB의 도입은 최종

적으로 한국형 논서술 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의 교육을 세계적인 수준

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토론자들은 IB

가 가진 교육적인 의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제도인 IB가 꼭 도입되어야 하는가하는 당위성에 대한 의문과 IB 도입 자체로는 교육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는 효용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을 얻지 못해 실현가능성이 낮다

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토론회에서는 한국 교육의 문제인 평가의 패러다임을 사고력과 창의력을 함

양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패러

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도구로서 과연 IB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차 토론회(4월 18일 예정)에서는 IB 도입이 과연 타당한가

를 평가하기 위해 어떤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 분의 발제는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교육과혁신연구소 이혜정

소장은 국내 IB의 추진이 어디까지 왔으며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

리고 대구교육청의 윤준 장학사는 IB를 추진하는 교육청의 관계자로서 실제 진행과정을 소개

하고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난제를 해결하며 정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

림을 소개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신동진 책임연구원은 IB 도입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도있는

토론 과정을 통해 IB가 대한민국의 평가체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타당한 도구인지를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걱정은 ‘IB’와 관련한 한 차례의 토론회를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4차 토론회에

서는 2차와 3차 토론회에서 도출된 IB가 정책으로서 갖는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과 현실 정착

가능성 관련 요소들을 꼼꼼히 분류한 후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IB’가 대한민국의 낡은 평가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서 얼마나 합당

한가를 판단할 것입니다. 현재 교착 상태의 한국교육을 바꾸어낼 수 있는 근본적 대입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제3토론회 : ‘IB’ 추진: 현재 정책 도입은 어디까지 왔고 과제는 무엇인가?

□ 일 시 : 2019. 4. 18(목) 오후 2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2019. 4 1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내선번호 502)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가나다순)

1차
3/21(목)
오후
6시 30분

‘국민통합입시’를 탐색한다
-서울대 100% 지역균형선발-

■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 구본창(본 단체 정책국장)
□ 백선숙(학부모)
□ 이기정(구암고 교사)
□ 이성대(신안산대 교수)

2차 4/11목)
오후 3시

5지선다
수능에서 논술형
국가시험으로

“IB는 한국의낡은평가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 이혜정(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
□ 김진우(세종과고 교사)
□ 이성대(신안산대 교수)
□ 전대원(실천교육교사모임정책위원)
□ 전정원(전앤장논술학원 원장)

3차 4/18(목)
오후 2시

“IB 추진 : 현재정책도입은어
디까지왔고과제는무엇인가?”

■ 신동진(본 단체 책임연구원)
■ 윤 준(대구교육청 장학사)
■ 이혜정(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
□ 우종수(DGIST․전)포스코교육재단이사장)
□ 전경원(참교육연구소 소장)

4차 5/2(목)
오후 2시

“IB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한
다.”

■ 신동진(본 단체 책임연구원)
□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이혜정(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
□ 신성호(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국내 IB 학교 코디네이터(섭외중)
□ 교육부 관계자(섭외중)

5차 5/9(목)
오후 2시

‘대학입학보장제’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5～7차 토론회에 대한 발제 및 토
론자는 5/2(목) 4차 토론회 예고보도
때 발표합니다.
※토론회 세부일정은 단체와 섭외 사
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차 5/16(목)
오후 2시

‘대학입학보장제’ 안착을 위한 조건과 과제

7차 5/30(목)
오후 2시

종합적 미래 지향적 대입제도를 제시한다


